
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필자를 비롯해 언론에 관심이 있는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언론중재

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프로그램(현 청소년언론중재스쿨)에 참여하게 되었다. 인턴십프로그램

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인데, 우리가 참여한 것은 종일 프

로그램으로 하루에 6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하게 구성된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

은 모두 잘 참여할 수 있었다. 

처음에는 강사님께서 ‘언론의 기본 이해와 언론중재위원회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다. 강사님

께서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인  ‘프로퍼블리카’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는데, 

프로퍼블리카는 돈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사로서 독자들의 신뢰를 추구했다고 한다. 이 언론

사는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았다.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

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무료로 신속하게 도와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

해주시면서, 이런 기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셨다. 

인턴십프로그램의 기본 강의를 들은 후 모의조정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. 시간이 많지 않은 

관계로 6명의 학생들이 대표로 ‘치맥 페스티벌’이라는 주제로 조정인, 언론사, 신청인 역할을 맡아 조

정심리를 진행했다.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며 모의조정을 이끌었다. 

내가 가장 재밌었던 프로그램은 기사심의 체험이었다. 모의 시정권고 실습으로 문제가 있는 기사

를 찾아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과 그 이유를 직접 써보는 것이었는데, 처음에는 이 과정이 

낯설었지만 나중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보며 잘 찾을 수 있었다. 이렇게 배운 

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퀴즈를 풀어보는 도전 골든벨도 해보고, 심리실 견학도 했다. 그리고 언론중재

위원회 교육본부장님을 인터뷰하기도 했다. 

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해 언론과 인격권 보호, 언론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

는 계기가 되었고 언론인에 대한 꿈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. 앞으로 어느 것이 정

의로운지에 대한 판단력,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,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춘 훌

륭한 언론인이 되고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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